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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부 한라산

(29) 부악

부악(釜岳)이란 가마오름이라 해석할 수

있다. 여기서 부(釜)는 가마 부 라고 하지

만 제주도에서는 가마를 가메 라 한다. 그

러므로 처음 가메오름 이라고 들은 입장

에서는 가마오름 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

해할 수 있는 것이다. 서울말 기준으로 가

메 와 가마 는 차이가 있다.

가마오름은 가마+오름 으로 풀어버리

면 그만이다. 이건 단순히 가마 같은 오름

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고, 여러 종류의 가

마 중 어떤 가마인가를 확인하면 되는 문

제다. 그러나 가메오름은 가메+오름 인가,

가+메+오름 인가를 다시 분석해 봐야 한

다. 그중에서 가메 란 무엇이고, 가 ,

메 는 각각 무엇인지도 고려해야 하는 것

이다.

가마 란 무엇인가? 가마, 가메, 가매 모

두 같은 발음이라는 걸 전제해 보자. 다만

대표를 가마라 하자. 앞에서 설명한 바와

같이 이들은 경우에 따라 가마솥, 조그만

집 모양의 탈것, 벽돌 따위를 구워내는 시

설, 머리 꼭대기의 소용돌이 모양으로 된

부분이 있다. 이중 제주어에서 한라산과 관

련해 상정할 수 있는 내용은 가마솥과 머

리 꼭대기 소용돌이 모양일 것이다. 가마솥

을 나타내는 가마 를 제주도 고대인들은

어떻게 불렀을까?

몽골어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. 현대

몽골어에서도 이와 유사한 음은 확인할 수

없다. 몽골어에서 솥은 토구 라 한다. 제주

도에는 유사한 발음으로 도구리 혹은 도

고리 라는 생활 용구가 있다. 이 도구리

도 백록담과 굳이 비유하자면 충분히 가능

한 모양이긴 하다. 돌궐어권에서도 볼 수

있다. 원돌궐어에 케멕케 가 난로 혹은 난

로 구멍을 의미한다. 키르기스어 케메게 ,

카카스어어 키메게 , 오이라트어 케메게

로 나타난다. 일본어에서도 볼 수 있다. 원

일본어에서 가마 가 난로 혹은 솥을 의미

한다. 일본 고어 가마 혹은 가마두워 ,

중세 일본어 가마 로 나타난다. 현대 일본

어에도 가마 로 승계됐다. 우리 국어에서

는 가마 혹은 가매 가 솥을 의미한다. 제

주어로는 가메 다. 돌궐어에서처럼 솥이

아니더라도 유사한 형태는 있을 수 있다.

화로를 상상해 볼 수 있다. 그러니 반드시

솥과 같은 모양이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

있다. 현대 제주어 가메 는 솥을 나타내지

만 고대어에서도 같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

것이다. 그러므로 한라산을 지칭하는 가메

오름을 솥과 직접 대응시키기는 무리다.

가메 는 또한 정수리이기도 하다. 이 말

은 해부학적인 의미 외에도 머리 꼭대

기 , 가장 높은 곳 이라는 뜻으로도 쓴다.

알타이 제어에 키암파 는 꼭대기 혹은

머리 꼭대기 의 뜻으로 쓴다. 원퉁구스어

에 개마 혹은 개파 는 관자놀이 혹은 얼

굴이다.

원돌궐어에서는 카막 또는 카박 이

앞머리, 앞, 눈꺼풀, 눈썹으로 쓴다. 원일본

어 갬프 는 꼭대기, 머리를 의미한다. 일

본 고어 카미 는 꼭대기, 중세 일본어 카

미(kami)는 꼭대기, 카부리(kabu(ri)는

머리를 지시한다.

우리말에서도 중세어 가메 는 정수리를

의미하고, 오늘날의 가마에 해당한다. 한라

산을 가메오름 혹은 가마오름이라고 부를

때 가메+오름 혹은 가마+오름 의 구조

로 본다면 꼭대기 오름 이라는 의미가 된

다. 백두산의 옛 이름 개마산 은 역시 이

와 어원을 공유하여 꼭대기의 산 이라는

의미를 가질 것이다. 이런 경우를 상정해

본다면 두무오름 이라고 부른 집단과 어

떤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해

진다.

가+메+오름 이라면 어떻게 되나? 가+

메 를 가메오름이라 말했을 수 있다. 즉,

메 는 뫼 혹은 오름을 지시할 수도 있으므

로 가메오름이란 가+오름+오름 이 되는

것이다. 흔히 산의 이름은 한라산, 백두산

처럼 3음절로 쓴다. 혹은 두무오름, 성널오

름처럼 4음절로 쓴다. 물론 예외도 있다.

이처럼 3~4음절로 쓰는 것이 보통이므로

가메 라고만 해야 할 것을 가메오름 이

라고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. 아니면 말하

는 사람은 가메 라고 했는데 듣는 사람이

가메오름 이라고 적었을 수도 있다.

가+메 일 경우 메 는 산을 의미한다고

보면 가 가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핵

심이다. 문제는 가메 의 가 의 기원이 그

리 간단치 않은 데 있다. 아이누어에서

카 는 (어떤 것의) 꼭대기 라는 뜻을 갖

는다. 신라 왕릉 중에서 괘릉 이 있다. 문

화재청은 왕릉이 만들어지기 전에 원래는

작은 연못이 있었는데, 연못의 모습을 변경

하지 않고 왕의 시체를 수면 위에 걸어 장

례하였다는 속설에 따라 괘릉이라는 이름이

붙여졌다. 라고 설명한다. 그러나 이건 한자

뜻 자체의 풀이에 지나지 않는다. 괘릉 의

괘 는 + 주격조사 ㅣ 의 구조다. 칸의

릉 즉. 왕릉 의 뜻이다. 이 경우 가+메

는 꼭대기의 산 이라는 뜻이 된다. 마치

두무오름 이 수많은 오름 중에 가장 높은

오름이라는 뜻과 대응하는 것이다. 그렇다

면 같은 봉우리를 두고 두무오름 이라는

집단과 가오름 이라고 한 집단이 있었다는

것으로 볼 수 있다.

알타이어에 고사 를 어근으로 하는 몇

파생어가 있다. 모자, 우산 등을 지시한다.

이 말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동원어권을 형

성한다. 그 외의 언어에서는 파악되지 않은

상태다. 원일본어에 가사 는 우산을 나타

낸다. 현대 일본어에서도 거의 그대로 계승

되었다. 우리나라에서는 중세에 갓 혹은

갇 으로 나타난다. 현

대에는 갓으로 쓰고 있

다. 언어란 반드시 어떤

규칙에 따라 변화하고

파생하는 것이 아니다.

갓 혹은 갇 이 오

름 혹은 뫼 와 연결되

면서 받침이 탈락하여

가 로 변하기도 한다.

부악이란 가마+오름 인가, 가+메+오름 인가

괘릉 , 신라 원성왕릉의 봉분, 석상 및 석주. 괘릉 이란 왕릉 의 뜻이다. 사진 오른쪽은 원성왕릉 진입로. (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)

(釜岳)


